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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성인기 미혼 이성커플의 성역할태도와 연인관계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녀 커플 102쌍이 연구 설문에 참여하여 연인관계

만족도, 정서표현 양가성, 성역할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PIMeM모형을 통해 연인 각자의 

성역할태도 및 지각이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방어적,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매개하는지 살

펴본 후, 각기 경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연

인관계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완전 매개된 자기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성역할태도가 

경직될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연인관계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역

시 자신의 경직된 성역할태도가 자신의 연인관계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부분 매개된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상대방효과가 확인되어 자신의 성역할태

도가 경직될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 역시 높아져 상대 연인의 연인관계만족도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계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짝자료 차원에서 살펴보

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간 경로를 분리하여 각기가 갖는 예측력의 구체적인 맥락을 검증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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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며, 생을 마감한다(Noller & Feeney, 2006). 

Erikson(1959)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는 사랑과 

애정을 싹틔우는 연애 경험을 발달과업으로 

갖는 시기이며, 이 때 안정적인 연애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이후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성인기의 연인들은 연애라는 관

계경험을 통해 가족 이외의 사람과 소속 및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권중돈, 2014),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연인은 각자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한다(양

난미 등, 2020). 연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

존감의 상승과 더불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

중할 줄 아는 인격으로 성장하며, 자아의 성

숙을 이룬다(김한결, 오세일, 2016). 별개의 삶

을 살아오던 타자는 사랑의 감정을 토대로 서

로를 만나 ‘연애’라는 관계의 국면에 접어들

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기 성인들은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은주, 2017). 실제로, 연애 경험은 젊은 연

인들에게 관계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

스를 안겨주기도 한다(김미재, 2005). 이은주

(2017)의 연구에서는 연인들이 겪는 관계에서

의 어려움이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

로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하고, 관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

을 강조했다.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익

숙하지 않은 초기 성인들이 연애를 통해 외로

움을 해소하려 하지만, 도리어 상처를 입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혜선, 박효진, 2020). 특히 이 시기에는 개

인의 자아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과 친밀

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와 혼재하기에 두 

마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이 연

애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애순, 

1990; 이미희, 한유진, 2012). 현대 사회의 초

기 성인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연애 경험

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

하며 좌절하고, 장벽과도 같은 난관을 마주하

고 있는 것이다.

커플들의 관계 어려움은 주로 개인주의적 

문화, 사회불안, 자기노출 부족 및 수동적 태

도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은주, 2017). 그 중, 성

역할태도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Hochschild & Machung, 2012), 성

별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역할에 

반응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특성이다(김수진, 

2011). 이는 관계 내 파트너의 역할에 대한 

규정 및 역할 기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가 있고(임은정, 홍백의, 

2019), 연인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젠더 규범적

인 행동들은 여러 연구에서 연인이나 부부간

의 관계만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

된 바 있어 연인관계 만족을 이해하는 데 있

어 중요하다(손보영, 김수정, 2020; 연규진 등, 

2013; 최효선, 양수진, 2018; Donahue & Fallon, 

2003).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경험을 평가할 때 객

관적으로 참조할 만한 체계가 없다면 관계 내

에서 자신과 타인의 평등함(equality)을 토대로 

만족도를 가늠한다(Buunk & Van Yperen, 1991). 

연인의 경우에도 두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적 

책임이나 역할을 따르지 않았다고 인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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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만족도는 저하된다(Festinger, 1954). 이 과

정에서 성역할태도는 연인에게 자신 및 상대

의 성에 근거해 이분법적으로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에 따른 편향되고 경직된 기대를 갖

게 하고,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관계적 위상

에 쉽게 불균형을 초래하여 관계 불만족을 야

기한다(전혜성, 서미아, 2012). 특히, 성역할태

도가 경직되어 있다면 연인의 성격이나 욕구

를 그 자체로 보기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심

화시킬 뿐만 아니라(Doherty, 1981), 관계 내

에서 남녀가 취해야 할 의사소통 방식까지도 

규정지어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Horne & 

Johnson, 2017). 이는 성역할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인 성역할태도에 동의하고 있을

수록 부부 및 연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고,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한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박하영 등, 2020; 손보

영, 김수정, 2020; 이은수, 2019; 최효선, 양수

진, 2018; Mickelson et al., 2006).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연인의 관계만족에 대해 알아볼 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에 주목하

였다.

연인 사이에서 친밀함이 형성되고 관계가 

무르익게 되면, 진솔한 정서교환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은 관계 유지와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연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

의 정서에 공감을 잘 할수록(Cramer & Jowett, 

2010), 그리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정서에 공

감을 잘 해 준다고 느낄수록 관계 만족감이 

높고(Papp & Witt, 2010), 오래 지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신이 인식하는 정서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공감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만족도 역시 낮아진다

(최진주, 민경화, 2020; 최효선, 양수진, 2018). 

이렇게 연인 사이에 진솔한 정서적 의사소통

을 어렵게 느끼는 것을 정서표현 양가성에 빗

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

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거나 억제할 때 경험하

게 되는 내적 갈등을 일컫는 개념이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을 어렵게 느껴 억제

하게 만드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비단 개인 

내적 차원에서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 또는 타인이 상대방에게 갖는 

기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표현을 억제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Kring el al., 1994; Pennebaker, 1985). 정서표현 

양가성의 문제를 보이는 개인은 주변인에게 

친밀감을 잘 표현하지 않아 원활한 대인관계

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이경희, 김봉환, 

2010). 개인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자

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사회적 압

력에 순응하면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억누

르는데 오히려 이런 시도가 관계의 질에 부적

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Kennedy-Moore & 

Watson, 2001).

이런 정서표현 억제의 시도가 성역할태도 

등의 젠더 규범적 요인과 긴밀한 영향을 맺고, 

그를 바탕으로 연인관계나 결혼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은수(2019)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것으로 여

겨지는 성역할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

을 경험하는 것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높이고,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감추

려는 자기은폐 성향을 높인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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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역할을 경직되게 따를수록 감정에 대한 

표현을 강하게 억제한다(이민아, 2019). 초기 

성인 여성의 경우, 젠더 고정관념 수준이 높

을수록 관계에서 자기침묵하고, 욕구를 덜 드

러내며 성적으로 자기주장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최효선, 양수진, 2018). 부부나 연인 등

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요인이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내가 감정적인 반응을 

할수록 남편은 자기방어적으로 정서표현을 억

제하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신현정, 홍혜영, 2018), 이를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의 성역할에 따라 

남성은 감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것이 금기

시 되는 문화적 규준에 영항을 받기 때문에 

비난과 평가를 피하려는 의도로서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여성

은 남성에 비해 관계에서의 평등함을 더 중시

하며, 그만큼 상대 남성에게 그와 관련된 욕

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역시 

확인할 수 있다(최연재, 연규진, 2021). 이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성역할태도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관

계만족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한민국을 포

함한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언제나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다(김도연, 김

은하, 2016). Suh 등(1998)의 연구에서는 집단주

의 문화권에서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

덕으로 간주돼 심리적 적응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타 연구에서도 그 부정적

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utler 

et al., 2007). 이처럼, 정서표현 양가성에 대

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혼재하는 것은 정서

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

하는 것이 관계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자

기방어적 양가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체

면을 의식하여 자신의 행동과 정서표현을 통

제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있다(Emmons & 

Colbey, 1995; King & Emmons, 1990). 자기방어

적 양가성은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과 자신

이 솔직하게 정서를 표현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하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

인관계 보호를 위해 표현 행동을 자제하는 경

향을 반영한다(김도연, 김은하, 2016). 이건화

와 양난미(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적 양

가성만이 개인이 느끼는 연인관계 만족에 대

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혜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방어

적 양가성만이 신체화, 대인민감성, 적대감, 

피해망상 등의 증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경우, 관계 

내에서 개인의 분노조절과 공격성의 조절이 

보다 적응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변인

임이 드러나(김진이, 김향숙, 2016) 문화적인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계관여적 양가

성이 오히려 우리 문화에서 적응적으로 기능

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요한 것은, 정서표현의 억제 여부 그 자

체가 아니라 정서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불건

강하거나, 경직되어 있고 만연한 것이 문제라

는 점이다(최해연, 민경환, 2007). 따라서 연인 

사이에 배려와 관계유지의 차원에서 자신의 

정서경험을 개방하지 않는 것과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의도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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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연인의 관

계만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인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단지 개인 내적인 특성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Suh 외(1998)

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의 영향력이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개인이 지닌 성역할태도가 의도에 따라 구

분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각 측면을 매개

하여 연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관계만족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커플 양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신현정, 홍혜영, 2018; 윤희원 외, 2016; 이

슬기, 유성경, 2022). 그 중 윤희원 등(2016)의 

연구를 예로 들면,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은 경우 아내만

이 자신의 결혼만족을 높게 평가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가

치에 따라 잘 역할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데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보다 

주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것으로 사회화된다는 점과(Eisenberg et al., 

1989),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할 때보다는 자신이 파트너의 정서

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춰 반응할 때 

보다 높은 관계만족을 경험한다(전희정, 양재

원, 2019)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연인 양자의 성별에 

따라 하위 정서표현 양가성이 미치는 영향력

에 차이가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추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성별에 따라 변인간 

영향력이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많은 커플 관련 선행연구들이 연인 및 연인

관계 만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개인 내적 

변인에만 주목하거나, 연인들 모두를 대상으

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박신영, 

최은실, 2019; 임은정, 홍백의, 2019; 최바올 

외, 2013). 성역할태도라는 변인이 상대방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는 것

을 고려할 때, 해당 요인이 관계 내에서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연인 쌍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이 지닌 성

역할태도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자기와 상대방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여 개

입의 가능성을 연인 중 어느 한 쪽에서 양자 

모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 측면을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

(APIMeM)’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연인

의 경험은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이뤄지며 독립적인 개인 자료와는 다른데

(김지수, 고재홍, 2020), 기존의 분석방법들은 

분석의 커플 단위를 단일 자료로 가정하는 특

성 때문에 1종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고(Kenny 

& Kashy, 2014),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인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없다. 반면, 

APIMeM모형을 자기 자신의 효과 뿐 만 아니

라 상대방효과가 갖는 영향력을 매개변인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지

고, 복잡한 상호관계 속 한 쪽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른 한 쪽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영향 역시 파악할 수 있다(Fitzpatrick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IMeM모형을 

통해 초기 성인기의 미혼 이성커플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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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 모두

의 영향을 받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연인관계

만족과 개인의 성역할태도 사이에서 갖는 영

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인 간 주고받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측면에서 위 영향력

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인관계 불

만족 및 갈등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인을 

위한 상담적 개입에 도움이 될 치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성인 남녀 이성커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12명에게 설문을 실

시하였다. 연인의 관계만족도가 상호간 역동

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 모두를 알아보기 위해 연인 한 쌍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수집된 총 212개, 106쌍의 응답지 중 

불성실 응답지 2건과 해당 응답자의 연인이 

응답한 응답지 2건, 현재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아닌 응답자 1건, 그리고 해당 응답자

의 연인이 응답한 응답지 1건, 마지막으로 동

성 커플이 응답한 설문지 2건을 제외하고 총 

204명, 102쌍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동성 커플

의 응답 데이터를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는 기존의 APIMeM모델과는 다른 제약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Ledermann et al., 2011), 해당 

방법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Ledermann 

등(2011)의 의견이 있었고, 동성 커플을 대상

으로 하는 APIMeM 모형은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구분 불가 쌍”을 전제하는 모형으로 간

주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에

서도 연인 및 결혼한 커플의 경우, 동성 커플

의 데이터와 이성커플의 데이터를 함께 다루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신영, 최은

실, 2019; 박효경, 김은하, 2017; 신현정, 홍혜

영, 2018; Li et al., 2021; Song et al., 2022) 이

에 따라 동성 커플의 연구 설문은 최종 제외

되었다. 설문은 성인 혹은 대학생임을 인증한 

후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2021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

지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링크를 배부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설문에 참

여할 수 있게 했고, 연인 각자가 독립된 공간

에서 따로 응답을 제출할 수 있게 안내하였다. 

설문에 끝까지 참여한 연인에게는 각자 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정의 답례품(기프티콘)

이 제공되었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연구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의 경우 만 24세

(SD=2.11)였으며, 남성의 경우 역시 만 24세

(SD=2.28)였다. 연구 대상의 학력은 여성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1학년~4학년)이 37명

(36.27%), 휴학, 수료, 졸업이 43명(42.15%), 그 

외가 22명(21.56%)였다. 남성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 42명(41.17%), 휴학, 수료, 졸업이 

40명(39.21%), 그 외가 20명(19.60%)이였다. 연

구 대상자의 연애 횟수는 여성의 경우 1~2번

이 30명(29.4%), 3~5번이 57명(55.9%), 6~9번

이 12명(11.8%), 10번 이상이 3명(2.9%)인 것

으로 드러났고, 남성의 경우 1~2번이 38명

(37.3%), 3~5번이 48명(47.1%), 6~9번이 15명

(14.7%), 10번 이상이 1명(1.0%)이었다. 마지막

으로, 연애 기간은 3개월 이상인 커플이 14쌍

(13.7%), 6개월 이상인 커플이 4쌍(3.9%), 9개월 

이상인 커플이 10쌍(9.8%), 1년 이상인 커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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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쌍(22.5%), 2년 이상인 커플이 18쌍(17.6%), 

3년 이상인 커플이 33쌍(32.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IRB No. 1040395- 

202109-08).

측정 도구

성역할태도 척도

남성성 및 여성성, 사회적 맥락에서 이뤄

지는 성차별 및 성별 이중 잣대 내용으로 

구성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선영

(1989), 신성자(1997), 장윤경(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Bem의 “Bem Sex-Role Inventory: 

BSRI”(1981)를 바탕으로 남현미(2003)가 성폭력 

상담 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한 성역

할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전통적인 성역할’ 4문

항(예: “육아의 우선적인 책임은 여자에게 있

다.”), ‘성적 공격성’ 7문항(예: “성관계는 보통 

남자가 참지 못했을 때 가능해진다.”), ‘성차별

적 태도’ 4문항(예: “여자들은 별 것 아닌 말

이나 행동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

향이 있다.”)의 내용을 포함한다. 0에서 3점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3”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직되어 있고 전

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

다. 남현미(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여성 .82, 남성 

.84, 전체 .86으로 드러났다. 역채점 문항은 없

었다.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

가성 질문지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이

다. 21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정서 

표현과 관련된 느낌, 사고, 행동에서 생기는 

갈등과 정서표현 억제 경향의 정도를 측정하

며, 정서표현 불능감과 표현 결과에 대한 두

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양가성’ 13문항(예: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과 인상관리 및 

대인관계민감성과 관련된 행동 통제를 반영하

는 ‘관계관여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8문

항(예: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

려 한다.”)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내밀한 관계적 맥락에서 느

껴지는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최진주와 민경화(2020)의 연

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Cronbach’s α=.87,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81, 전체 .89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

가성 .86, 관계관여적 양가성 .73, 전체 .89였으

며, 남성의 경우 자기방어적 양가성 .89, 관계

관여적 양가성 .71, 전체 .90이었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수정판

연인 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

이 한국인과 그 정서에 맞도록 번안하고 수

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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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 만족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번

안하고, 요인분석 한 것을 이복동(2000)이 요

인분석을 통해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것

을 현소진(2019)이 척도의 하위요인 중 만족-

불만족이 동등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한다. 본 척도는 ‘전반적 만족’의 16

문항(예: “나는 단 한 순간도 우리 만남을 후

회한 적이 없다.”), ‘정서적 의사소통’의 7문항

(예: “나의 파트너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12

문항(예: “내 파트너와의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다툼으로 발전한다.”), ‘공유시간’의 6

문항(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

는 재미있는 일이 매우 많다.”)으로 총 4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인관계 만족도를 1

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현소진(201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97이었다. 본 연구에서 여성

의 경우 .93이었으며 하위요인은 .72~ .81이

었고, 남성의 경우 .94이었으며, 하위요인은 

.76~ .82, 마지막으로 전체는 .88이었으며 하

위요인은 .83~ .88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장 먼저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한 후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현황

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더

해서, 변인들의 왜도,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한 후, 변인 

간 경로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

였다. 연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Actor-Partner In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토대로 성역할

태도가 각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연인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한다. APIMeM검정

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할 때

는 Kenny 와 Kashy(2014)의 제안에 따라 커플 

남녀 둘 다에 걸친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이용하여 Z값을 산출하고, 해당 점수를 토대

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증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등가제약 모델

을 설정하고 X
2검증을 실시한다. 그 후, AMOS 

23.0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한 후 변인 간 경로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랩핑을 실

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마지

막으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소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와 연인관계 만

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

관여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APIMeM을 이용하여 연인 간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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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1 2 2-1 2-2 3 3-1 3-2 3-3 3-4

1. 성역할태도 - .36** .43** .14 -.38** -.38** -.26** -.40** -.33**

2. 정서표현 양가성 .36** - .96** .83** -.36** -.35** -.30** -.35** -.31**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39** .95** - .66** -.42** -.41** -.35** -.41** -.39**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21** .85** .66** - -.14 -.14 -.11 -.15 -.09

3. 연인관계만족도 -.26** -.37** -.39** -.25* - .95** .88** .94** .92**

3-1. 전반적 만족 -.29** -.39** -.42** -.26** .95** - .79** .85** .86**

3-2. 정서적 의사소통 -.14 -.23* -.26** -.13* .92** .77** - .81** .76**

3-3. 문제해결 의사소통 -.22** -.33** -.34** -.24* .86** .82** .74** - .28**

3-4. 공유시간 -.26** -.36** -.38** -.24* .91** .85** .76** .81** -

주. “-”로 구분된 대각선 기준 하단은 여성, 상단은 남성의 상관임.

*p<.05, **p<.01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자기효과 상관) 1. (N=204)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역할태도와 정서

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 연인관계 만족도

의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먼저,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왜도와 첨

도의 절댓값이 여성의 경우 각각 .35 이하, .68 

이하, 남성의 경우 각각 .12 이하, 1.15 이하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

의 절댓값이 7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Curran et al., 1996), 본 연

구의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

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

였다.

먼저, 표 1을 보면,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본

인의 정서표현 양가성(r=.35, p<.01), 자기방어

적 양가성(r=.39, p<.01), 관계관여적 양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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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1 2 2-1 2-2 3 3-1 3-2 3-3 3-4

1. 성역할태도 .31** .07 .09 .01 -.18 -.22* -.18 -.10 -.11

2. 정서표현 양가성 .09 .04 .05 .03 -.22* -.16 -.22* -.25* -.18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07 .02 .03 -.01 -.25** -.20* -.27** -.26** -.21*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12 .08 .06 .11 -.10 -.04 -.07 -.16 -.08

3. 연인관계만족도 -.18 -.22* -.23* -.16 .62** .58** .59** .55** .57**

3-1. 전반적 만족 -.23* -.25** -.26** -.18 .60** .57** .59** .53** .55**

3-2. 정서적 의사소통 -.06 -.10 -.11 -.05 .60** .56** .58** .56** .50**

3-3. 문제해결 의사소통 -.13 -.20* -.20* -.15 .54** .49** .52** .50** .49**

3-4. 공유시간 -.21* -.25* -.24* -.20** .57** .54** .51** .49** .57**

주. 세로줄은 남성, 가로줄은 여성의 변인을 의미함.

*p<.05, **p<.01

표 2. 주요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상대방효과 상관)  2. (N=204)

(r=.2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그리고 연

인관계만족도(r=-.26, p<.01)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정

서표현 양가성(r=.36, p<.01), 자기방어적 양가

성(r=.4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본인의 

연인관계만족도(r=-.38,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연인관계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전반적 만족(r=-.29, p<.01), 문제해결 

의사소통(r=-.22, p<.01), 공유시간(r=-.26, p<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의

사소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정서표현 양가성

은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r=-.37, p<.01)와 유

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연인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 전반적 만족(r=-.39, p<.01), 정서적 

의사소통(r=-.23, p<.05), 문제해결 의사소통

(r=-.33, p<.01,), 공유시간(r=-.26, p<.01) 모두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

가성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자기방어

적 양가성은 남성 자신의 성역할태도(r=.43,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연인관계만족도

(r=-.42,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성역할태도와 연인

관계만족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연인관계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전반

적 만족(r=-.41, p<.01), 정서적 의사소통(r= 

-.35, p<.01), 문제해결 의사소통(r=-.41, p<.01), 

공유시간(r=-.39, p<.01)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하위요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

표 2에서 상대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

면,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성역할태도

(r=.31,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연인관계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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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 221.850 152 .951 .939 .067

측정모형 2 278.391 152 .901 .876 .09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N=204)

았으나, 남성의 연인관계 만족의 하위요인인 

전반적 만족(r=-.23, p<.05)과 공유시간(r=-.21,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대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남성의 연인관계

만족도(r=-.22,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전반적 만족(r=-.25, 

p<.01), 문제해결 의사소통(r=-.20, p<.05), 공유

시간(r=-.25,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

었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중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

두 자신의 연인관계만족도(r=-.39, -.25, p<.01, 

p<.05)와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는

데,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남성의 연인관계

만족(r=-.23,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으며,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남성의 연인관

계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각

기 잠재변인을 잘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구조모형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했

다. 측정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 CFI, 그리고 부적합

을 측정하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을 중

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홍세희, 2000), 

측정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CFI=.90 이상, 

TLI=.90이상, RMSEA=.80이하의 수준을 충족

하므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모형 2는 CFI=.90이상을 충족하지만, TLI=.90

에 미치지 못하고, RMSEA=.80의 수준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MSEA의 경우 

.80~1.0 사이의 값이면 만족스럽지 않지만 수

용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Hu & Bentler, 

1999), 연구 모형의 복잡성에 비해 표본 크기

가 작은 경우에는 CFI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배병렬, 2009), 모든 측정모형의 적합도

는 수용 가능한 범위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각 측정모형이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다음 개념신뢰도 값을 

산출했다. 타당도는 요인부하량이 .4 수준 이

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산출된 요인부하량의 표준화계수를 

보면, 측정모형 1의 경우 여성 성역할태도 

.57~.80, 남성 성역할태도 .72~.86, 여성 자기

방어적 양가성 .70~.94, 남성 자기방어적 양가

성이 .66~.96, 여성 연인관계만족도 .83~.92, 

남성 연인관계만족도 .85~.93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2의 경우 여성 성역할태도 .58~.79, 

남성 성역할태도 .71~.88, 여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63~.75, 남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58~.83, 여성 연인관계만족도 .83~.92, 남성 

연인관계만족도 .85~.93으로 모두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의 AVE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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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숫자는 표준화계수임,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함, 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05, **p<.01, ***p<.001

그림 3.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이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여 각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도 확보되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검증

주요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연구모형 1의 경우 X
2
=234.325, 

df=155, GFI=.817, CFI=.944, TLI=.932, 

RMSEA=.071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 2의 경

우 X
2
=290.832, df=155, GFI=.783, CFI=.894, 

TLI=.870, RMSEA=.093 이었다. 모든 연구모형

의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을 비교적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1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태도, 자기방어적 양가성, 연인관계만족 

사이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성역할태

도가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가는 직

접경로(𝛃=.502, p<.001)와, 남성의 성역할태도

가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𝛃=.47, p<.001),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

로 가는 직접경로(𝛃=-.277, 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여성의 자기

방어적 양가성이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로 가

는 직접경로(𝛃=-.416, p<.001), 남성의 연인관

계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𝛃=-.234, p<.05)와,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남성의 연인관

계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𝛃=-.327, p<.01),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

(𝛃=-.249, 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경로계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모형 2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태도, 

관계관여적 양가성, 연인관계만족도 사이 경

로를 살펴볼 수 있다. 검증 결과, 여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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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숫자는 표준화계수임,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함, 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05, **p<.01, ***p<.001

그림 4. 연구모형 2의 경로계수

그림 5. 구조모형 1의 등가제약모형 그림 6. 구조모형 2의 등가제약모형

관여적 양가성이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로 가

는 직접경로(𝛃=-.248, p<.05)와, 남성의 성역

할태도가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로 가는 직접

경로(𝛃=-.424, p<.001)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경로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그림 3, 그림 4

에 제시하였다.

등가제약 모형 검증

등가제약 모형은 그림 5, 그림 6과 같았으

며, 총 12번의 등가제약 경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는 (1) 성역할태도가 각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

(a=a’), (2) 각 정서표현 양가성이 연인관계만

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b=b’), (3)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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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RMSEA 차이검증

기본모형 234.325 155 .944 .932 .071

등가제약 1 235.756 156 .944 .932 .071 (1)=1.431, p>.05

등가제약 2 234.350 156 .945 .933 .071 (1)=.025, p>.05

등가제약 3 234.749 156 .945 .933 .071 (1)=.424, p>.05

등가제약 4 248.473 156 .935 .921 .077 (1)=14.148, p<.05

등가제약 5 240.966 156 .940 .927 .073 (1)=6.641, p<.05

등가제약 6 234.399 156 .945 .933 .071 (1)=.074, p>.05

등가제약 7 235.736 156 .944 .932 .071 (1)=1.411, p>.05

등가제약 8 234.699 156 .945 .933 .071 (1)=.374, p>.05

등가제약 9 236.089 156 .944 .932 .071 (1)=1.764, p>.05

등가제약 10 234.354 156 .945 .933 .071 (1)=.029, p>.05

등가제약 11 234.837 156 .945 .933 .071 (1)=.512, p>.05

등가제약 12 234.326 156 .945 .933 .071 (1)=.001, p>.05

표 4. 구조모형 1의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차이 검증

할태도가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c=c’), (4) 여성의 각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f’), (5) 남성의 각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 (a’=f), (6)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

는 각 정서표현 양가성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비교(b=d’), (7)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각 정서표현 양가성의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 비교(b’=d), (8) 여성의 연인관계만족

도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비교(c=e’), (9)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c’=e), (10) 성역할태도가 각 정서표현 양

가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비교 (f=f’), (11) 각 

정서표현 양가성이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비교(d=d’), (12) 성역할태도가 연

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 비교(e=e’)다.

먼저, 구조모형 1에 대해 총 12번의 등가제

약을 실시한 결과 2개 경로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

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a=f’)에서 차이가 드러나(∆=14.148, 

p<0.5) 연인관계에서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

성에 남성 파트너의 성역할태도보다 여성 자

신의 성역할태도가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

가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a’=f)에서도 차이가 드러나(∆=6.641, 

p<0.5) 남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자기방어적 양

가성에 스스로의 성역할태도가 상대 여성 파

트너의 성역할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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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RMSEA 차이검증

기본모형 290.832 155 .894 .870 .093

등가제약 1 291.289 156 .894 .871 .093 (1)=.457, p>.05

등가제약 2 291.991 156 .894 .870 .093 (1)=1.159, p>.05

등가제약 3 291.278 156 .894 .871 .093 (1)=.446, p>.05

등가제약 4 293.415 156 .894 .869 .093 (1)=2.538, p>.05

등가제약 5 291.316 156 .894 .871 .093 (1)=.484, p>.05

등가제약 6 292.188 156 .894 .870 .093 (1)=1.356, p>.05

등가제약 7 291.306 156 .894 .871 .093 (1)=1.411, p>.05

등가제약 8 291.331 156 .894 .871 .094 (1)=.474, p>.05

등가제약 9 294.134 156 .894 .868 .094 (1)=3.302, p>.05

등가제약 10 291.193 156 .894 .871 .093 (1)=.361, p>.05

등가제약 11 291.524 156 .894 .871 .093 (1)=.692, p>.05

등가제약 12 290.995 156 .894 .871 .093 (1)=.163, p>.05

표 5. 구조모형 2의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차이 검증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2에 대해 등가제약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매개모형 검증

연인의 성역할태도가 연인관계만족도로 가

는 경로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1, 2에 부트스트랩핑 절차(Shrout & Bolger, 

2002)에 따라 204개의 원자료부터 2000개의 표

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런

데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트스트랩

핑 방법은 매개변인이 2개 이상인 다중매개모

형(APIMeM)에서 각기 매개변인의 효과를 제시

하지 못하고,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합산한 결

과 값만을 제시한다는 한계를 갖는다(김혜수, 

2019). 따라서 연인 양자의 각 정서표현 양가

성이 갖는 개별 매개효과를 각기 확인하기 위

해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에 16개의 팬텀변

수(phantom variable)를 추가한 모형을 생성한 

뒤 부트스트랩핑을 다시금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1의 경우,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총 2개의 경로에서 그 효과가 검

증되었다. 첫째, 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여성의 자기방어

적 양가성이 매개하는 경로. 둘째로 남성의 

성역할태도와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의 관계

에서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매개하는 

경로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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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𝛃 Bt. S.E.
95%신뢰구간

low up

(여) 성역할태도
→(여) 연인관계만족 -.182

*
.095 -.403 -.023

→(남) 연인관계만족 -.082 .088 -.270 .074

(남) 성역할태도
→(여) 연인관계만족 -.094 .087 -.268 .079

→(남) 연인관계만족 -.140
*

.076 -.307 .000

주. *p<.05, **p<.01, ***p<.001

표 6. 연구모형 1의 전체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C.I.

low up

여성 자기효과

(여)성역할태도→(여)자기방어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자기효과) -.235
**

.107 -.539 -.090

(여)성역할태도→(남)자기방어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상대방효과) .031 .045 -.031 .151

남성 자기효과

(남)성역할태도→(남)자기방어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자기효과) -.152
**

.070 -.338 -.050

(남)성역할태도→(여)자기방어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상대방효과) .013 .040 -.040 .134

여성 상대방효과

(남)성역할태도→(남)자기방어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상대방효과) -.122
*

.070 -.298 -.020

(남)성역할태도→(여)자기방어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24 .063 -.079 .178

남성 상대방효과

(여)성역할태도→(여)자기방어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상대방효과) -.125
*

.088 -.348 -.002

(여)성역할태도→(남)자기방어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38 .51 -.042 .164

주. *p<.05, **p<.01, ***p<.001

표 7. 연구모형 1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두에게서 자신의 성역할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통해 자신의 연인관계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표 6

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1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여성의 연

인관계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기방어

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효과가 95%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아(-.539~-.090) p<.01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된 간접 자기

효과가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도 남성의 성

역할태도와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간의 관계

에서 자신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

효과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338~-.050)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매개된 간접 자기효과가 확인되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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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95% C.I.

low up

여성 자기효과

(여)성역할태도→(여)관계관여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자기효과) -.083 .087 -.335 .016

(여)성역할태도→(남)관계관여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상대방효과) .000 .029 -.067 .056

남성 자기효과

(남)성역할태도→(남)관계관여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자기효과) -.010 .038 -.123 .040

(남)성역할태도→(여)관계관여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상대방효과) .019 .040 -.025 .147

여성 상대방효과

(남)성역할태도→(남)관계관여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상대방효과) -.005 .038 -.115 .055

(남)성역할태도→(여)관계관여양가성→(여)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27 .047 -.030 .173

남성 상대방효과

(여)성역할태도→(여)관계관여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자기-상대방효과) -.059 .079 -.280 .027

(여)성역할태도→(남)관계관여양가성→(남)연인관계만족(간접 상대방-자기효과) -.001 .030 -.080 .049

주. *p<.05, **p<.01, ***p<.001

표 9. 연구모형 3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𝛃 Bt. S.E.
95%신뢰구간

low up

(여) 성역할태도
→(여) 연인관계만족 -.073 .074 -.280 .021

→(남) 연인관계만족 -.055 .072 -.253 .034

(남) 성역할태도
→(여) 연인관계만족 .022 .059 -.088 .159

→(남) 연인관계만족 .010 .056 -.100 .134

주. *p<.05, **p<.01, ***p<.001

표 8. 연구모형 2의 전체 매개효과 검증 결과

리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우에 성역할태

도가 경직되어 있고 전통적일수록 자신의 자

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아져 스스로가 지각하는 

연인관계의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효과의 경우, 남성의 성역할태도와 

상대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효

과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298~-.020) p<.05수준에서 유의하여 매개된 

간접 상대방효과가 확인되었다. 또, 여성의 성

역할태도와 상대 남성의 연인관계만족도와의 

관계에서도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효과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348~.-.002) p<.05수준에서 유의하여 매

개된 간접 상대방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우에서 자신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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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직된 성역할태도가 자신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높이고, 그것이 상대방의 연인관계

만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

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2의 전체 매개효과 및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경

로에서 여성 및 남성의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갖는 매개효과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

하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

성과 남성 모두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성역

할태도와 연인관계만족도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상담심리학에 갖

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연구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성과 남

성 모두의 경우에 성역할태도, 자기방어적 양

가성, 연인관계만족도는 모두 서로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여성의 경

우에서만 성역할태도, 연인관계만족도와의 유

의한 상관을 보였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다른 

주요 변인들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

였다. 여성 데이터와 남성 데이터 간 상관을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서로의 자기방

어적 양가성과 연인관계만족도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경우에 자신의 자기방어적 양가

성이 상대의 관계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윤희원 등, 2016). 

성역할태도는 서로의 연인관계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전반적 만족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나머지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에서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성역할태도와 

상대방의 결혼관계 만족 간 부적 상관을 밝힌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다(손보영, 김수정, 2020; 

임나현, 2016). 이를 통해 성역할태도가 연인

의 관계만족과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

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연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직접

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이은수(2019)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이 

경직된 성역할을 지녀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이성 관계 만족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에, 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연인관계만족도간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선

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손보영, 김수정, 

2020; Donahue & Fallon, 2003). Nournai 등(2019)

에 따르면, 아내는 관계만족을 평가할 때 자

신이 얼마나 경직된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

는지보다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얼마나 유연

한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연구들

에서도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하고 유연할

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김혜성, 그레이스정, 2019; 손

보영, 김수정, 2020; 이은주, 2010). 이는 여성

의 관계만족에는 자신보다 상대 남성의 요인

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 만족을 이해함에 있어 개인의 변인뿐만 

아니라 상대와 자기의 상호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시사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에

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여성의 관계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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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결혼관계에 비해 연인관계가 서로에 대해 갖

는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박효경, 김은하, 

2017), 상호 간 영향력이 보다 약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직전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 유추한 바와 같이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결과다.

다음으로, 연인 양자가 지닌 성역할태도가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통해 연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했다. 먼저 

자기효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

두에게서 성역할태도가 경직되었을 경우 자기

방어적 양가성이 높아져 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연인관계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성 관념이 경

직되어 있고 전통적일수록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고, 수동적이

고 순종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관계 만족이 낮

아진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최효선, 

양수진, 2018). 남성의 경우도 성역할과 관련

된 내적 갈등을 경험할수록 내면의 억압된 여

성성이 드러나거나, 남성성이 상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친

밀한 관계 내에서 진솔하게 상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여 관계 

만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이은수, 2019; 정가애, 권해수, 2019). 연

인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경직되게 전통적인 

기준에 순응하는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솔직

한 정서표현이 비난과 평가를 불러올 것이라

고 예상하게 돼 적극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낮은 연인관계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성역할태도

가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이어져 남

성의 연인관계만족으로 가는 경로와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거

쳐 여성의 연인관계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

과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정서표현 양가성,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방어적 양가성이 양자의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와 일관된 결

과이다(김도연, 김은하, 2016; 김진이, 김향숙, 

2016; 손성은, 박원주, 2021; 윤희원 등. 2016; 

이미희, 한유진, 2012; 이민아, 2019; Brackett et 

al., 2004; Buunk & VanYpern, 1991; Gross & 

John, 2003; Prager & Buhrmester, 1998). 이를 통

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자신의 경직된 성

역할태도는 관계에서의 거절이나 비판 및 갈

등이 두려워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시도를 높

이는데, 이는 곧 상대방의 연인관계만족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역할태도가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거쳐 연

인관계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통계

치를 보인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구분되는 특성

과 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김도연, 김은하, 

2016; 최진주, 민경화, 2020; 최해연, 민경환, 

2007). 개별 경로에서 여성의 경우에서만 관계

관여적 양가성이 자신의 연인관계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욕구와 감

정에 보다 주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

을 표현하거나 억제할 것으로 사회화되는 점

(Eisenberg et al., 1989)이 여성으로 하여금 관계

를 위한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서표현을 억

제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의사가 반영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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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대에 크게 어긋

난다는 인식이 영향을 주어 의사표현을 차단

하는 것에 정서적 불편을 경험하고(Kennedy- 

Moore & Watson, 2001), 이것이 연인관계 만족

에 영향을 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성

별에 따라 관계 만족이 서로 다른 정서적 요

인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전희정, 양

재원, 201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등가제약을 실시한 결과 여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남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 경로에서만이 차이가 드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각자의 성역할태도가 자신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대해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여

성이 자신의 성역할에 대해 고정된 태도를 지

니는 것이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사고나 감

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최효선, 양수진, 2018). 남성의 경우도 전통

적인 성역할을 깊게 내면화한 경우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선행연구가 이런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이은수, 2019; 정가애, 권해수, 2019). 이

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성역할에 빗대어 갖는 기대보다도 스스로가 

‘여성은 이래야만 해’ 내지는 ‘남성은 그래야

만 해’ 등의 명제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성

역할의 틀에 경직되게 자신을 맞추려 할수록 

자기를 방어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서표현을 제

한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

(APIMeM)을 사용하여 연인의 성역할태도와 연

인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연인 양자에서 본인 성역할태도 → 본인 자기

방어적 양가성 → 본인 연인관계만족도로 이

어지는 부분매개 자기효과가 간접효과로서 유

의하게 나타나,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성역

할태도가 연인관계만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

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본인의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매개하는 성역할

태도와 연인관계만족도의 간접 자기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선행연구들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관계 만족, 혹은 개인적인 안녕감 등과 영향

을 보인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건화, 양난

미, 2018; 최해연, 민경환, 2007). 경직된 성역

할태도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관계에서 지지받지 못하거나 더 심

각하게는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

로 인한 적극적인 억제를 매개하여 관계 만족

에 영향을 주지만 타인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고려하는 의도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려는 측면

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방효과의 측면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의 경우에서 자신의 성역할태도 → 자신의 자

기방어적 양가성 → 상대방의 연인관계만족도

로 이어지는 간접 상대방효과만 완전 매개하

여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인관계

에서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전통적인 성역할

에 따르고, 그에 기반한 성 역할적 기대를 경

직되게 고수할수록 관계 중심이 아닌 ‘나’ 중

심적인 정서표현 억제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인관계 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관계

관여적 양가성과 부부의 결혼만족 간 유의한 

상관이 보이지 않았다(신현정, 홍혜영, 201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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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와, 높은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타인중심성의 관계를 지향하게 해 회피전략을 

선택하는 대신 성숙한 갈등해결전략을 선택, 

연인관계만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조영원, 2017). 

더 중요하게는, 정서표현의 여부 자체보다는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의도’가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최해연, 민경환, 

2007),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

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변별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결과이다(이건화, 양난미, 2018; 

최진주, 민경화, 2020; 최해연, 민경환, 2007). 

연인관계는 여타 친밀한 관계와 달리 보다 

깊고 특별한 상호작용이 오가는 관계다. 연인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 긴장 수준이 높더

라도 해결 과정에서 상호간에 관계를 유지하

거나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반응이 오갈

수록 관계만족도와 관계 헌신이 높아지고, 관

계가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문현지, 정태연, 

2019). 정서표현의 억제 역시 의사소통의 한 

유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억제의 여부 자체보

다는 그 의도가 연인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인관계에서 상대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욕구

를 억제하는 등의 노력은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서적 지지는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김혜선, 박효진, 

2020). 그렇기 때문에 정서표현 양가성, 특히 

그 두 가지 하위요인은 자기 및 상대방에게 

구분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연인관

계라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는 관계관여적 양

가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결

과가 혼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

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상담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연애관계에 불만족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커플에게 개인 

내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은 사회적 맥락

에서 생애 초기부터 각기 생물학적 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정가애, 권

해수, 2019), 이때 경직되고 지나치게 엄격한 

성역할을 형성한 경우 정서표현의 어려움 및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부적응이 초래된다(이

은수, 2019; 정가애, 권해수, 2019). 따라서 낮

은 관계만족을 경험하는 커플 또는 개인을 상

담할 때 성역할에 기반한 경직되고 당위적인 

기대가 있지 않은지, 또 그로 인한 억제를 경

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개

입의 방향성을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

향을 받는 요인이다(Pennebaker, 1985). 동시에 

연애도 사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젠더와 사회적 질서 속에서 

정형화된 부분이 있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

(권보드래, 2008)을 함께 고려하면, 연인의 관

계 어려움을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젠더 규범

적 측면을 포함해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본 연구는 커플의 성역할태도와 연

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연

인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APIMeM모형을 사

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연인 양자가 주

고받는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연인이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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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등과 같이 상관된 양자의 자료를 독립적

인 개인 자료처럼 분석하게 되면 상호간 주고

받는 영향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김지

수, 고재홍,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

인 대상 선행연구들이 한 쪽의 관계만족이나 

그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인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 관

계를 분석하여 연인의 성역할태도,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 연인관계만족 간의 관

계에 대해 개인 내 효과인 자기효과와 개인 

간 효과인 상대방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하

위요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명해 심층

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연인관계 측면에서 정서표현의 어려

움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지만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동기에 따라 요인을 나

누어 그것이 관계 내에서 갖는 영향을 살펴보

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본 연구

에서는 특히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 만족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인관계 어려움, 특히 

정서표현과 관련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내

담자를 돕기 위해 상담자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거나 “화 내지 말고 참거”나 등의 정서표

현 여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정서표

현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의도와 내담자의 욕구

에 초점을 맞춰 조력하는 것이 관계 어려움에 

당면한 연인 또는 개인에게 접근하는 상담적-

교육적 개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 자기 자신 및 관계에 

대한 남녀 각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즉, 변인 간 관련성을 횡단으로 검증한 연구

에서처럼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나타

날 수 있는 변인의 영향력 수준이나 관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짝 자료의 수(N 

=204)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

력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에 보다 

풍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단

위의 표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고, 다

양한 인구통계적 변인을 추가 및 고려하여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인관계

만족도 척도와 검증 모형이 이성간 연인도만

을 측정하고, 사용한 연구모형이 동성 커플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성 연인관계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것보다 다

양한 범위와 형태의 연애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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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attitude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unmarried heterosexual couples. 102 individuals, 

aged 18 to 30, participated in the study. Utilizing the APIMeM model, actor-partner effects were 

examined within the context of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attitudes and relatinoship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men’s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s were mediated by self-defensive ambivalence on the path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tner effects were also confirmed. The study concludes that rigid and conservative gender-role attitudes 

lead to emotional suppression, reducing both individual and partner satisfaction. This study significantly 

explored these impacts within dyadic data, providing a detailed examin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sub-factors and their predictive power.

Key words : gender-role attitudes,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APIMeM, actor-partner effects, relationshi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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